
日 대지진 1년…피해지역 경제 어디로 

서울대 일본연구소, 현지조사 성과발표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 대지진 이후 1년을 맞아 서울대 연구진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 일본 동북부 지역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내놨

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8일 오후 교내 국제대학원에서 '동일본 재해현장에서 바라본 

부흥의 딜레마' 심포지엄을 열었다. 

 

연구소는 한영혜 국제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동일본 대진재와 사회변

동' 연구팀을 구성해 올해 1~2월 집중 피해지역인 미야기ㆍ이와테ㆍ후쿠시마현에

서 관공서와 주민, 시민단체를 상대로 인터뷰와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를 했다. 

 

임채성 일본연구소 HK교수는 미야기ㆍ이와테ㆍ후쿠시마현의 산업구조에 대한 대

지진의 영향을 분석한 발제문 '동일본대진재와 산업구조의 전환'에서 "향후 몇 년

에 걸쳐 공공사업 증가, 신규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건설업의 성장이 눈에 띌 것"이

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이는 관련 산업의 매출액 증가를 동반하게 되고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 

민간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간 경제성장의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고 전망했다. 

 

이어 "지반이 1m 이상 침하한 곳이 상당히 있고 쓰나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산

업시설의 내륙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등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미야기현의 교통 및 상권 분석을 토대로 '도호쿠 지방의 지역체계 변화'에 대해 발

표한 이호상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는 "대지진 이후 소단위 지역상권, 특히 역세

권과 골목상권 등이 붕괴하고 대형점, 체인점 중심의 상권 재편이 일어났다"고 분

석했다. 

 

이 교수는 "연안부에 재해부흥거점을 선정해 이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

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

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동일본 지역의 탈원전을 둘러싼 실천의 의미'와 '천황의 피재

지 방문에서 생각하는 희망의 조건' 등을 주제로도 발표가 진행됐다. 

 

kimhyoj@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정의화 주호영 공천될듯..강남벨트 대거 물갈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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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전 시간여행..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손수조 "당 일각 공천 반발, 예상했던 일">  

 

☞고교축구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리그' 10일 개막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급증(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545599

 

   


